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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오롱, 고유가에 수축열시스템 활용
수출기업 비상경영체제 돌입 … LG․삼성전자도 에너지 절약에 초점

최근 환율급락과 고유가, 원료코스트 상승 등의 영향으로 대구 및 경북지역 수출기업들이 비상경영체제에 

들어갔다.

마른 수건을 다시 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절박하지만 에너지절약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국

내기업들이 고심하고 있다.

화섬기업인 코오롱 구미사업장은 에너지 절약 문구를 냉․난방기 등에 부착하고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

있다.

또 수축열 시스템을 통해 낮은 가격의 심야 전력으로 원사열을 식히는 냉수를 만들어 낮 시간대에 활용하

고 있다.

LG전자나 삼성전자 역시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 끄기, 한 등 건너 켜기 등 일상적 에너지절약 운동에 초점

을 맞추고 있다.

포항 최대기업 포스코는 최근 임원회의에서 2006년 원가절감 목표를 당초 5100억원에서 8900억원으로 상향 

조정하고 경영진과 직원간 협의체인 노경협의회 차원에서 낭비를 유발하는 각종 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하는 

것을 내용으로 하는 <노사 공동 경쟁력 증진 4대 실천방안>을 마련했다.

포스코는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 포항제철소에서 나오는 가스를 발전연료로 사용하고 코크스를 만드는 과

정에서 생기는 열을 이용해 연료비를 무려 629억원 절감하고 있다.

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총 4700억원을 투자해 자체 전력설비를 갖추어 사용전력의 78%를 직접 생산하고 있

다.

그러나 에너지절약과 원가절감 위주의 운동이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국내기업들이 고민하고 

있다. 근본적으로 고유가나 환율하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영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.

구미지역 한 섬유기업 관계자는 “환율 변동이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절약운동이 얼마

나 도움이 될 지는 의문”이라며 “현재는 마땅한 대책이 없어 거의 손을 놓고 있다”고 밝혔다. (서울=연합뉴스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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